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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WSJ: 금융 시장 혼란이 미국 소비 지출 흔든다
CNN Business: 온라인에서도 더 싼 제품 찾는 미 소비자들…"인플레 지친
다"

[금융]  
WSJ: SVB 사태, 2008년 금융 위기 때 교훈 안 먹혔다

[글로벌 경제]
Bloomberg: 연준과 각국 중앙 은행들, 이번주 금리 결정 “딜레마”
Bloomberg: 한국 올해 초 수출 감소…세계적 수요 냉각 탓

[부동산]
CNN Business: 2월 미 주택 가격 하락세…10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미 연방 재무부, 반도체 칩 투자 25% 세액공제 규정 정의 발표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Banking Turmoil Tests the American Consumer
금융 시장 혼란이 미국 소비 지출 흔든다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이 흔들리면 소비자들이 집, 자동차와 같은 고액 상품을 사기 위
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
업들이 고용이나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가계는 지출보다 저축을 택하게
될 수 있다.

한편 소비자 지출은 미국 전체 생산에 약 70%를 차지하며 높은 인플레와
경제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지탱해왔다. 하지만 3월 소비
심리가 4개월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으며, SVB 사태 이후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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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기사

CNN Business: From groceries to clothes, inflation-weary Americans
flock to cheaper products online
온라인에서도 더 싼 제품 찾는 미 소비자들…”인플레 지친다”

Adobe Analytics의 새 연구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친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에도 더 저렴한 상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2019년 고가의 퍼스널 케어 제품이 시장의
31%를 점유했던 것에 반해, 올해 2월 말 기준 고가 제품은 시장의 7%를
차지하며 크게 영향력을 잃었다.

온라인 식료품 판매의 경우에도 2019년 고가 식품이 24.5%였던 것에 반
해 현재 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저렴한 식료품의 점유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게 되었다. 저렴한 전자제품의 판매는 급증했고, 고가 의류와 장난감
판매는 크게 줄었다.

CNN Business 기사

[금융]

WSJ: SVB-Fueled Turmoil Junks Less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VB 사태, 2008년 금융 위기 때 교훈 안 먹혔다

SVB 사태 이전에 연준, 의회, 투자자들은 큰 은행들이 너무 쉽게 대출을
해주고 확실하지 않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이라고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d4281e61-3609-4146-92f7-56804958acbe.pdf?rdr=true
https://www.cnn.com/2023/03/21/business/online-prices-cheaper-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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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으며 정부 채권과 소규모 은행의 예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
겨졌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2008년 금융 위기의 교훈이 먹히지 않은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경우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쉽게 해주면서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은행이 연쇄 부도하게 된 사건이었다. 그 과정에
서 은행들은 불안정한 도매 자금으로 자산을 조달했다.

이번 SVB사태의 경우는 달랐다. SVB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자산으
로 여겨지는 예금을 받아 재무부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 증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안전한 은행의 전형을 추구했기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의 위험이 없었다.

문제는 SVB은행이 국채에 과하게 의존했다는 것이다. 2007년과 2022년
사이에 은행들은 모기지 증권을 총 자산의 12%에서 20%로 늘렸고, 심지
어 SVB는 94%에 달하는 무보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국채는 채무불이
행 위험 대신 금리 위험이 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작년부터 금리가 치솟았던 것이다.

SVB와 같은 소규모 지역 은행들은 더 작고, 단순하고, 상호 연결이 덜 되
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은행 실패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 대규모 글로
벌 시스템을 가진 은행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사실상 뒷통수를 맞게
된 것이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0fe978ef-6b85-4966-8b29-70d8f74cf5af.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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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The New Central Bank Dilemma From the Fed to the
Philippines
연준과 각국 중앙 은행들, 이번주 금리 결정 “딜레마”

미국 연준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각국 중
앙 은행들이 이번 주 금리 인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금리를 동결
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지, 금리를 더 높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할지 딜레
마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융을 보호한다면, 글로벌 은행들의 연쇄 붕괴 우려
로부터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인플레이
션이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일 수요일 연준이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각국 은행들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긴축 정책을 마무리하는 움직
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KPMG LLP의 이코노미스트인Diane Swonk는 “금융위기는 급속도로 시작
되기 쉬우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며, 금융 시장이 금리 인상을 멈
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Korea’s Early Exports Fall Further as Global Demand Cools
한국 올해 초 수출 감소…세계적 수요 냉각 탓

한국 관세청의 이번주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3월 초 20일간 한국의 하루
평균 출하량은 전년 대비 23.1% 줄었고, 전체 수출은 17.4% 감소했다. 특
히 반도체 칩 분야가 44.7%, 대중국 수출이 36.2% 급감했다.

이는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중국의 재개장이 생각
보다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7caa7549-5146-45cb-aca6-7e145664f428.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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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위 10개 한국 수출국 가운데 수요가 증가한 곳은 미국이 전년 대비
4.6% 오르며 유일했다.

한편 반도체 가격과 중국 수요가 떨어지면서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며 무역
적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CNN Business: Home prices fell in February, breaking a decade-long
streak of year-over-year increases
2월 미 주택 가격 하락세…10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
 

기존 집값의 2월 평균치는 36만 3,000달러로 1년 전보다 0.2% 하락 했으
나, 주택 판매는 2020년 7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미부동산협회가 이번주 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미국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0.2% 떨어지며 2012년 이후 10년만에 첫 감
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 판매 건수는 2020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모기지
율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팔리지 못한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일부 규제
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월 말 총 주택 재고는 98만 채로 전년 대비 15.3% 높고 지난달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분양 재고는 1월보다 10.3% 줄었지만 1년 전
의 1.7개월보다는 늘었다.

CNN Business 기사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b2657fa6-a1a3-470c-98e3-f132b4cd7bfb.pdf?rdr=true
https://www.cnn.com/2023/03/21/homes/existing-home-sales-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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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Chip Makers to Find Out How to Get 25% Investment Tax Credit
미 연방 재무부, 반도체 칩 투자 25% 세액공제 규정 정의 발표

미 연방 재무부가 작년부터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국가에의 반도
체 칩 의존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 신규 투자 시 25% 세액공제를 시행함
에 따라, 이번주 화요일 세금 감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고 핵심 조건에 대
한 정의를 확실히 한다고 밝혔다.

1.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제조를 주
목적으로 해야 한다.

2. 반도체 제조업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옥외 조명과 같은 시설에 사용한 비용을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특정 외국 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가 소
유하고 있거나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에 해당된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 정부, 일시적 모든 예금 보장 방안 검토 중"

"블룸버그 "금융위기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중"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은행 업계가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제도 하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달러(약 3억3천만원)
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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